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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올해 개청 30주년과 대산항 개항 
35주년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

- 바다가 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올해 대산항 개항 35주년과 대산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가로림만을 친환경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대산항을 충남 지역경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산항은 1991년 10월 무역항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개항 당시 현대정유

돌핀 등 10개 선석에 불과하였으나, 2026년 현재 최대 32.5만톤급 2선석

등 총 33개 선석을 확보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2025년 기준

항만물동량은 약 9,072만 톤에 달하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5만 9천 TEU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6대 항만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대산해수청은 항만 개발과 운영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영토

수호에도 앞장서 왔다. 관내 항로표지 시설을 1997년 32기 대비 약 5.5배

174기로 확충하였고, 서해 중부해역 격렬비열도에 등대를 재 유인화하고

영해기점을 설치하여 해양영토 수호와 통항 선박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기상관측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지능형 해

상교통정보서비스(바다내비)를 도입해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로림만’을 제1호 국가해양생태

공원으로 지정하였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 복원사업을 통해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기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산항 내

친환경 저탄소항만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대산해수청은 개청 30주년을 맞아 ‘보다 더 청렴하고,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며, 신뢰받는 해양수산 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산항 및 10개 국가어항 건설과

어선원 안전･보건 지원 업무,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 해양수산분야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지난 30여 년간 대산항과 우리 기관의 성장은

충남도민의 성원에 힘입었으며,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헌신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항만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가며,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제공하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등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는 길에 충남도민과

늘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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